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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이란 사에서 국가의 개념, 19세기 유럽인들이 만들어내고 유럽 제국주의 

시대에 세계로 수출한 개념에 대해 논한 글이다. 저자는 이란에서 국가 개념의 불

합리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. 저자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이란인들이 수세기에 걸

쳐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여행하면서 유럽, 인도, 중국까지 다양한 문화를 공유한 

사례들이다. 문화적 공유의 현상은 이란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18세기 유럽 계몽

주의 시대에 나타났다. 하지만 이란의 사례는 인종적으로 쿠르드족, 투르크족, 발

루치족, 아랍족, 아제르족 등의 문화, 종교적으로 수니와 시아 이슬람, 크리스트교, 

유대교, 조로아스터교 등의 문화, 즉 전혀 다른 문화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특이한 

것이다. 이러한 다양성이 다원적이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진 이란을 만들어냈다. 

저자는 이란의 성직자들과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를 비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

다. 그에 따르면, 호메이니는 1977~1979년의 혁명을 훔쳤는데, 그 이유는 이란 혁

명은 이슬람 혁명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란 사회의 다양한 수준과 그룹들을 통합

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. 

오늘날 중동에서 국민국가라는 개념은 전쟁과 내전으로 이미 퇴색해버렸다. 다

양성은 인정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집단의 권력 장악만 드러나기 때문이다. 저자에 

따르면, 백인 앵글로색슨의 크리스트교 문화, 서구의 국민국가의 개념은 이슬람교

도와 다른 소수파들에게 허울뿐이었고, 인정되지 않았고, 인정되지도 않을 것이다. 

저자는 더 큰 선을 위해 국민이라는 개념을 재고할 것을 제안한다. 왜냐하면 문화

는 국경선도, 국가도, 국민도 초월하기 때문이다.




